
외자 제약기업 수익구조 안정
견실한 외형성장 유지 … 제품력·마케팅력에 경험까지 축적

국내에 진출한 주요 외자 제약기업들이 견실한 외형성장세를 기록하는데 힘입어 수익구조가 안정되

는 등 국내에서의 입지가 확고히 구축되고 있다.

얀센, 한독, 화이자, 쉐링등 상위 기업들은 성장속도에 탄력이 붙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. 특히

3 9 . 1 %의 한국오츠카를 필두로 한국얀센(14.5%), 녹우제약(13.4%), 한국존슨(12.0%), 한독약품

(11.4%) 등 5개사는 매출액경상이익률이 10% 이상을 올려 알찬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중 한국얀센, 한국존슨, 한국오츠카3개사는 3년 연속 경상이익률이 1 0 %대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

알려졌다.

2 2개 기업의 9 4년 영업실적에 따르면 총5 3 6 6억6 3 0 0만원의 매출을 올려 9 3년의 4 6 1 9억5 3 0 0만원에

비해 1 4 . 3 %의 성장률을 기록했다.

경상이익규모는 3 1 9억4 8 0 0만원으로 9 3년의 2 6 0억9 8 0 0만원 대비 2 9 . 1 %가 늘어났다.

이에 따라 매출액경상이익률은 9 2년 5.1%, 93년 5.6%, 94년 6 . 0 %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

고 있다.

이같이 국내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견실해지는 것은 모체인 선진

다국적기업의 독보적인 제품력과 마케팅력을 내세워 국내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파워를 축적했기 때

문이며 국내 시장적응력이 제고되고 국내기업과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경험

을 축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

한국얀센은 국내 진출 1 0년만에 외자기업중 외형 기준으로 수위업소에 등극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

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 매출액경상이익률이 무려 1 4 . 5∼1 7 . 0 %에 달하는 알짜배기 기업으로 성장

했다. 94년 6 1 6억8 7 0 0만원의 매출을 기록, 93년대비 무려 2 7 . 9 %의 외형성장률을 시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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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형성장률이 현저히 높은 외자기업은 7 1 . 6 %의 한국아스트라를 비롯 한국사노피(45.8%), 대웅릴

리(33.4%), 쉐링프라우코리아(33.4%), 한국산도스(31.7%), 한국얀센(27.9%), 한국로슈( 2 1 . 6 % )

등 7개사로 이들은 20% 이상의 매출성장률을 올렸다.

경상이익규모가 크게 늘어난 업소는 안정된 재무구조가 뒷받침된 6 5 9 . 0 %의 한독약품과 1 8 7 . 2 %의

녹우제약을 위시하여 대웅릴리(56.0%), 한국쉐링(36.9%) 등이며 한국썰시바가이기는 9 3년 2억

2 5 0 0만원 적자에서 1 3억1 0 0만원의 흑자로 전환됐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5 / 2 9 >


